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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생과 고등학교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

는 요인과 고등학교 과학교육 개선 방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대학생들은 전공별로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주는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학과의 경우에는 수학 능력과 논리적 사고력, 화학과

와 생물학과의 경우에는 영어 능력과 기초 과학 지식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

다. 대학생과 과학 교사 두 집단 모두 기초 과학 지식과 수학 능력이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과학 학습을 위한 과학교육 개선 방안으로, 대학생들은 탐구 기회 확대, 과

학교사들은 선택과목의 필수 이수 확대라고 각각 응답하여 두 집단 간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대학 과학 학습 영향 요인, 대학생, 고등학교 과학교사

ABSTRACTS. This study examined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cience learning from the perspectives of college students

and high school science teachers. Using a survey created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s, college science majors and high

school science teachers rated various factors of high school learning that positively influenced college science learning. Find-

ings suggested that the perceptions differed by college major: the physics major students considered math proficiency and log-

ical thinking skills as the important factors; chemistry major students and biology major students considered English

proficiency and basic scientific knowledge as the most important factors. Both college students and science teachers empha-

sized basic science knowledge and math proficiency. However,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also found in that

the students perceived more need to learn about experimentation than the teachers whereas the teachers had a priority in

increasing advanced science content. 

Key words: Factors influencing college science learning, College students, High school science teachers

서 론

정부는 2011년부터 국민공통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선택 과정으로 전환하여 고등학

교 전 과정을 선택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게 하는 한편,1 학

생들의 입시 부담 경감을 취지로 하여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과학 탐구 영역의 응시과목을 2과목으

로 축소하는 안을 발표하였다.2 그러나 선택 교육과정 도

입 이후 과학교육계에서는 물리와 지구과학의 낮은 응시

비율 등 수능 응시 과목 선택에서의 편중, 어려운 심화과

목에 대한 선택 기피, 과학 탐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은 학

생들의 이공계 교차 지원 등으로 인한 신입생들의 기초

과학 지식의 부족이 이공계 대학 교육을 어렵게 하는 문

제점 중 하나로 제기되어 왔다.3-7 이와 같이 고등학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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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육 간의 단절로 인한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서

는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지를 살피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

록 교육과정이나 입시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과학을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요인과 관

련된 대표적인 선행 연구는 미국대학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주최로 대규모로 이루어진 Standards

for Success(S4S)를 들 수 있다.8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연

과학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skill)로 수학 능력, 기초 과학 지식, 과학에 대한 관

심, 의문을 제기하고 해결하는 것, 읽기, 쓰기, 의사소통,

배우려는 의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 밖의 연구에서도 유

사하게 대학에서 과학을 성공적으로 학습하는 데 필요한

요인으로 고등학교 내신 총점, 수학 성적, 고등학교에서

의 과학 이수 과목과 성적, 과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등이

밝혀진 바 있다.9-13 그러나 고등학교에서의 수학 성적은

대학에서의 전반적인 과학 성취도에 영향을 주지만 고등

학교 과학 성적은 동일 내용 영역의 성취도에만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기도 하였다.14 즉 고등학교에서의

물리 성적이 높으면 물리학과로 진학하였을 경우 성취도

가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생물학과에서 성취도

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한편 대학에서 과학을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요인

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자연과학 계열 대학교수와 고등학

교 과학교사 간에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었다.9,13 대학교

수들은 집중력과 끈기, 수학 능력과 언어 능력, 학습 습관

등 학생이 갖춘 일반적 능력이 과학 내용 지식보다 큰 영

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과학교사들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과학 내용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는

것이 대학에서 과학을 성공적으로 학습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과학 선택과목 이수와 대학에

서의 동일 과학 과목 학점과의 관련성 등 주로 과학 학습

경험이 대학 과학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학II나 물리II 이수 여

부는 대학 1학년 전공 기초 과정에서의 일반 화학이나 일

반 물리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4,6 반면

고등학교에서 물리Ⅰ이나 물리Ⅱ의 수강 여부가 2학년

이상의 전공 과정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아 대학에서의

교육이 고등학교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6

입시 체제 등으로 인한 고등학교와 대학 교육 간의 단

절을 메우고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과

학을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자질이 요구되는

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외 연구에서

는 과학을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요인에 대한 연구

가 이루어진 것에 비하여 국내 연구는 고등학교에서의

과학 과목 이수 여부에 따른 대학에서의 성취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학에서

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자연과학을 전

공하는 대학생과 고등학교 과학교사의 인식을 알아보고

자 한다. 한편 과학 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국내 선행 연

구에서는 과학계와 과학교육계의 의견을 주로 수집하였

다.3,5,14,15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의 시각을 반영한 과학교

육 개선 방안을 알아보고자 이공계 대학생을 연구 대상

에 포함하여 교육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이공계 대학생

과 교육 시혜자인 과학 교사 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비

교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이공계 진학 예정자를 위한 고등학교

교육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구

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

한 대학생과 고등학교 과학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

한 전공별(물리, 화학, 생물) 대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셋째, 대학생과 과학교사는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 성공

을 위해 고등학교 과학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인

식하는가?

연구 방법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 방법은 자연계열 대학생과 고

등학교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이며, 설문 조사

에 앞서 전공과 대학 수준 등이 다양한 이공계 대학생 학

생들로부터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

인, 대학 과학 학습에서의 어려움, 추후 진로 등에 대한 생

각을 탐색하기 위하여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사용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수도권의 이공계 대학생 2~4학년

생을 대상으로 총 3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참여자를 인터

뷰에 집중하게 하는 동시에 참여자들끼리의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서 회당 4~5명씩으로 구성하여 총 14명이 포

커스그룹 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학과 관련

자에게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안내 자료를 학과 사무실

에 게시하여 자원자를 모집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대

상자는 학년, 전공, 성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정하

였다. 

과학교사 설문은 연구 편의상 과학 중점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의 과학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별로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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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설문 조사에 응하게 하였으며, 52개 학교에 설문지를

발송한 결과 50개 학교 총 100명의 과학교사가 설문에 최

종적으로 응답하였다. 

대학생 설문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연계열

대학 중 대학에서의 학습 경험이 1년 이상인 2~4학년 학

생으로 하였다. 대학생 설문 참여자 현황은 물리학과 212

명, 화학과 181명, 생물학과(생명과학과와 생명공학과 포

함) 159명으로 총 552명이 참여하였다. 상위권, 중상위권,

중하위권을 골고루 포함하여 10개 대학에서 자료를 수집

하였다. 이 중 2개 학교에서는 강의 시간에 방문하여 설

문을 실시하였고, 8개 학교에서는 설문 대상, 설문 목적

과 설문 실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학과 사무실에 설

문 참여 안내문을 게시하여 학생을 모집한 다음 설문 실

시가 완료되면 결과물을 우편으로 수합하였다.

검사 도구

앞서 제시한 국내외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공계

대학에서의 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수학 능력,

언어 능력, 사고력, 고등학교 과학 과목, 과학 수업 방법,

고등학교 내신 성적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과학 캠프 등

교과 외 과학 학습 활동 경험 등이 과학에 대한 긍정적 태

도 형성이나 이공계로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보

고가 있다.17,18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에서의 과

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생각을 탐색

하기 위하여 대학생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선행 연구가 이루어진 외국과 달리 대다수의 학생들이

과학 캠프나 과학 동아리 등의 활동을 한 경험이 없거나

그러한 경험이 대학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터뷰에 참여한 학생들

은 대학에서 과학을 성공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시험

답안지나 실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글쓰기 능력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영어 원서를 강의 교재로 사용하

는 대학의 학생들은 영어 능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

면, 번역본 교재를 사용하는 대학의 학생들은 상세한 설

명이 제시되어 있는 책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논리력

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검사

도구 개발 과정에 참여한 과학교사들은 전공과 관련된

기초 과학 지식과 논리적 사고력이 중요하지만 과학 이

외의 다른 영역의 지식, 즉 폭넓은 교양 지식을 갖추는 것

이 과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을 내어

놓았다.

선행 연구와 포커스그룹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에서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인식 설문

지를 대학생용과 과학교사용으로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학생/과학교사의 배경 정보 및 고등학교 과학 이수 과목

(8문항),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6문항),

고등학교 과학교육의 개선 방향(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 범주에서는

영어 능력, 수학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읽기·쓰기·표현

능력, 기초 과학 지식, 과학 이외의 교양 지식으로 여섯

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고등학교 과학교육

의 개선 방향에서는 ‘토론과 의사소통 활동을 늘린다’,

‘필수 이수할 선택과목II 수를 늘린다’등 대학에서의 과

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한 개선 방향 4가지를

제시하고 각 개선 방향이 이공계 대학에서의 학습에 어

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알아보았다. 또한 전공 관련 심화 과학인 선택과목 II를

이수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할 경우 그 영향을 학생 스스

로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5점 리커

트 척도로 알아보았다. 이 문항의 경우 과학교사에게는

학생이 성취도 높을 경우와 낮을 경우도 나누어 응답하

도록 하였다. 

과학교육 전문가, 대학 교수, 교육 통계학 전문가 등 총

7인으로부터 설문지 초안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받

았다. 자연계열 대학생 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에 대한 검

토 의견을 수렴하였고, 과학교육 전문가 총 8인으로부터

설문지 수정안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검증 받아 최종 설

문지를 확정하였다. 

설문 분석에서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의 경우 ‘매우 그

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를 각각 1~5점으로 환

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대학에서의 과학 학

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이공계 진학생을 위한 과학교

육 개선 방향에 대한 대학생과 과학교사 집단의 응답 결

과를 집단별로 평균차이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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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제한점

이 연구는 일부 자연계열 대학생과 고등학교 과학교사

를 표집하여 실시하였으므로 결과를 전체 모집단에 일반

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

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보다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서는 대학생이나 과학교사뿐만 아니라 과학자 집단, 대학

교수 집단 등 보다 다양한 집단으로부터 실증적인 자료

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대학에서

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연구 결과 및 논의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대

학생과 고등학교 과학교사의 인식

영어 능력, 수학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읽기·쓰기·표

현 능력, 기초 과학 지식, 과학 이외의 교양 지식 등이 대

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한 자연계

열 대학생과 고등학교 과학교사의 인식을 알아보았다. 모

든 요인에서 평균이 3점 이상(5점 만점)으로 각 요인이 대

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주는 영향 정도를 대학생과 과학

교사 모두 보통 이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학

생의 경우에는 기초 과학 지식과 영어 능력의 영향을 크

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과학교사들의 경우에는

논리적 사고 능력, 기초 과학 지식, 수학 능력의 영향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 선행 연구에서는

과학교사들이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요인으로 기초 과학 지식 다음 순으로 수학 능력을

꼽았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과학교사들은 기초 과학

지식, 수학 능력과 더불어 논리적 사고 능력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과 과학교사 모

두 과학 이외의 교양 지식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가장 낮

게 인식하고 있었다. 

대학생과 과학교사 간 차이 검정 결과, 영어 능력을 제

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과학교사가 대학

생에 비해 각 요인이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미치는 영

향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논리적 사고

력에서 두 집단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영어 능력의 경

우에는 과학교사 집단보다 대학생 집단의 평균값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1).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대

학생의 전공별 인식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대학

생의 인식을 물리학, 화학, 생물학 전공별로 알아보았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영어 능력, 수학 능력,

논리적 사고력, 읽기·쓰기·표현 능력 기초 과학 지식에 대

한 응답을 전공별로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분석 방

법은 제 1종 오차를 제어하면서 검정력이 가장 높은 방법

인 Tukey를 사용하였다. 

통계 분석 결과 전공별로 각 요인이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으로 환산하여 구한 각 요인별 평균 점수는

3.08점~4.39점으로 모든 항목에 대하여 평균 3점 이상으

로 나타났다. 평균이 4점 이상으로 영향이 크다고 인식되

는 항목을 알아본 결과, 물리학과의 경우에는 수학 능력

(4.44점), 화학과의 경우에는 영어 능력(4.10점)과 기초 과

학 지식(4.09점), 생물학과의 경우에는 영어 능력(4.35점)

과 기초 과학 지식(4.31점)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큰 영

향을 준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집단 간 편차가 가

장 크게 나타난 요인은 수학 능력이다. 수학 능력은 고등

학교에서 계열 구분이나 대학 입학 전형에 결정적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데,19 물리학과에서는 대학에서의 과

학 학습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생

물학과의 경우에는 3.34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하여 비교

적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대한 전공별 응답에 대한 차이 검정 결과, 영

어 능력과 기초 과학 지식의 경우에는 생물학과가 물리

Table 1. The result of the means and the standard deviations of the responses of science teachers and college students on factors affecting
college science learning

Factor
College Student (n=552) Science Teacher (n=100) Difference

(t)M(SD) M(SD)

English proficiency 3.99(.97) 3.66(.79) 3.21***

Math proficiency 3.93(.95) 4.28(.73) -3.50***

Logical thinking skill 3.84(.90) 4.39(.58) -5.88***

Reading, writing, communication skill 3.37(.96) 3.71(.73) -3.37***

Basic scientific knowledge 4.05(.89) 4.31(.58) -2.80**

General knowledge 3.08(1.02) 3.34(.87) -2.44*

*.01<p=.05, **.001<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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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화학과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았고 화학과는 물리

학과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학 능력의 경우에는 물리학과가 화학과와 생물학과보

다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화학과가 생물학과보다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다. 논리적 사고 능력의 경우에는 물리

학과가 화학과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읽기·쓰

기·표현 능력의 경우에는 생물학과가 물리학과와 화학과

에 비해 각각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고등학교 과학교육 개선 방향에 대한 대학생과 과학교

사의 인식

선행 연구에서 제안된 이공계 교육 활성화 방안은 크게

전공 관련 선수과목 필수 이수 등 과학 학습 내용 강화,

그리고 실험과 토론 등 탐구 활동 내실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3,5 그렇다면 대학생과 과학교사는 고등학교 과학

교육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 대학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과학 내용 개선 방향으로는 현

행 과학 과목 내에서 내용을 늘림으로써 내용을 심도있

게 다루는 것, 필수 이수할 선택과목 II 수를 늘리는 것, 과

학 탐구 개선 방향으로는 실험 설계와 수행을 늘리는 것,

토론과 의사소통 기회를 늘리는 것 등 총 4개 항목에 대

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 리커트 문항을 이용하여 조사하

였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실험 설계와 수행 활동을 늘리는

안이 평균 4.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필수 이수할

선택과목 II를 늘리는 안이 평균 3.29점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났다. 반면 과학교사들의 경우에는 필수 이수할 선택과

목 II를 늘리는 안이 평균 4.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행 과학 과목 내에서 과목당 내용을 늘리는 안에 대해

서는 평균 2.5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3). 따라

서 두 집단 간 응답 양상이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성

공적인 대학 과학 학습을 위해 대학생들은 실험이나 토

론, 말하기와 쓰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반면 과학교사들은 대학 전공과 관련되

는 선택과목 II를 이수함으로써 과학 지식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생과 과학교

사 간 차이 검정 결과, 필수 이수할 선택과목 II를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과학교사의 응답이 대학생에 비하여 유의

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현행 과학 과목 내에서 내용을

늘리는 것과 토론, 의사소통 활동 강화에 대해서는 대학

생의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

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에서도 총 14명 중 5명의 대학생

들은 시험에서 답안을 작성, 취업과 진학을 위한 면접 등

에서 인문사회 전공자에 비하여 논리적인 글 구성 능력

Table 2. The result of the means and the standard deviations of the responses of college students on factors affecting college science learning
by college majors

Factor

Physics majors(a) 
(n=212)

Chemistry majors(b)
(n=181)

Biology majors(c)
(n=159) Difference (F)

M(SD) M(SD) M(SD)

English proficiency 3.63(.99) 4.10(.96) 4.35(.78) 29.92*** (c>b>a)

Math proficiency 4.44(.72) 3.84(.83) 3.34(.98) 78.82*** (a>b>c)

Logical thinking skill 3.96(.87) 3.67(.93) 3.87(.91) 5.30** (a>b)

Reading, writing, communication skill 3.30(.91) 3.26(.99) 3.59(.95) 6.10** (c>a, c>b)

Basic scientific knowledge 3.82(.93) 4.09(.90) 4.31(.76) 14.60*** (c>b>a)

General knowledge 2.97(1.07) 3.12(1.00) 3.16(0.96) 1.81

*.01<p=.05, **.001<p=.01, ***p=.001

Table 3. The result of suggestions for high school science

Suggestions

Science Teacher 
(n=100)

College Student
(n=552) Difference

(t)
M(SD) M(SD)

Science content

To increase the depth of science knowledge in a course 2.51(.94) 3.40(1.06) -7.81
***

To increase requirement for advanced science courses 4.35(.91) 3.29(1.18)  8.53
***

Science inquiry

To increase experimental design and implementation opportunities 3.91(.76) 4.03(.97)  -1.14

To increase argumentation and communication opportunities 3.45(.86) 3.63(.99) -1.67
**

*.01<p=.05, **.001<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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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발표력이 부족해서 불리하다는 점을 들어 고등학교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고 설득력 있게 토론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

였다. 

필수 이수할 선택과목 II를 늘리는 안에 대한 대학생과

과학교사의 인식 결과는 고등학교에서 전공 관련 심화

과학을 이수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할 경우 그 영향을 학

생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대학생과 고등학교 교사의 응답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공별로 유의미한 차이 없

이 모든 집단에서 고등학교에서의 관련 선택과목 II 미이

수의 영향을 대학 진학 후 학생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

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물리전공 3.72

점, 화학 전공 3.75점, 생물 전공 3.81점)

한편 교사들에게 고교에서 전공 관련 선택과목 2를 배

우지 않은 것이 대학에 진학하여 1학년 과정의 전공 기초

과학 과목공부를 극복 할 수 있는지를 상위권 학생과 중

위권 학생 경우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과학교사들은 성취

도가 높은 학생들은 극복 가능성이 있으나(응답 평균

3.38점) 중하위권 학생들은 노력하더라도 그 영향을 극복

하기 어려울 것으로 인식(응답 평균 1.98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이 결과는 과학교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학생들은 대

학에 진학하여 과학 기초지식을 배우지 않은 영향을 극

복할 수 있다고 인식함을 보여준다. 국외 선행 연구에서

도 고등학교에서 과학 과목이수 여부가 대학 기초전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교사가 기대한 것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 결과 대학에서의 과학 학습에 영향을 주는 요

인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은 전공별로 차이를 보였다. 한

예로 고등학생의 계열 선택 및 이공계 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학 능력의 경우, 물리학과 학생들은 대

학에서 공부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

지만 생물학과에서 공부하는 데에는 영어 능력, 기초 과

학 지식, 논리적 사고 능력, 읽기·쓰기·표현 능력에 비해

영향력이 작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대학

내에서도 전공 분야가 다양하므로 특성에 따라 대학에서

수학하는 데 요구되는 자질이나 능력이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입시 상황은 과

학 성적이나 과학에 대한 적성, 영어 능력 등 보다 수학

성적에 따라 계열 선택은 물론 대학 수준 및 전공이 결정

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동일 대학 내에서도 이공계 전

공의 다양한 특성을 입학 전형에 반영하여 대학 입학 전

형에 과목 종류나 과목 비중, 특히 수리탐구의 비중을 달

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역량

을 갖출 수 있도록 과목의 종류와 이수 단위를 선택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

한 취지에서 볼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 취지에 맞추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

택 범위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학교 단위의 자율적인 교

과목 신설 등이 장려하고 있는 점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 전공에 큰 차이 없이 자연계열 대학생은

모두 고등학교에서 전공 관련 선택과목 II를 배우지 않고

대학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학생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영향을 극복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대학 과학 학습에 도움을 주는 고등학교 과학 교육 개선

방안으로 대학생들은 필수 이수할 선택과목 II를 늘리는

것보다는 수업 방법의 개선이 더욱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듯 대학생의 경험에 바탕을 둔 인식만을 고

려한다면 고등학교에서 전공 관련 선택과목 II를 배우지

않았더라도 대학 수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전공 관

련 심화과목을 배우지 않은 영향을 극복한다는 의미, 더

나아가 과학 수업의 의미를 대학생과 과학교사 집단이

다르게 해석하는 것에서 두 집단 간 인식 차이가 기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이 과학 수업의 목표를 과

학 지식 습득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면 화학 II를 배

우지 않았더라도 일반 화학에서 평균 이상의 학점을 받

는 것을 화학 II 미이수의 영향을 극복한 것으로 인식할

것이다. 반면 과학교사의 경우 과학 지식을 습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과학적 태도 함양, 과학적 원리의 실생활 적

용 등을 과학 수업의 목표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원리 적용이나 정의적 특성 함양은 학생 혼자서 책이

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습득하기보다 주로 교사와 학

생 간,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얻을 수 있으므

로 과학 교사들은 고등학교 선택과목 II을 배우지 않은 것

을 학생이 대학 진학 후 혼자 힘으로 단기간에 극복하기

Table 4. The result of science teachers responses on chances to
overcome a lack of science background knowledge in taking fresh-
man science courses

Respondent M (SD) Difference (t)

Science Teachers

 In case of high-achievement students 3.38 (1.16)
12.91***

 In case of low-achievement students 1.98 (.98)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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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고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과학 선택

과목 이수 여부가 대학 과학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교사와 학생 간의 인식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대학 진학 후 스스로의 노력으

로 고등학교 선택 과목 미이수의 영향을 극복하는 지 등

에 관하여 추후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 결과에서 또 한 가지 논의할 사항은 성공적인

대학 과학 학습을 위한 과학 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대학

생과 과학교사 간의 인식 차이이다. 과학교사와는 달리

대학생은 더 많이 배우는 것보다는 실험과 토론 등을 강

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과학 교육 개선에 있어 과학 내용의 폭과 깊이를 늘

리는 것과 탐구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모두 필요하다. 그

렇지만 과학의 수업시수가 제한되어 있고 주5일제 도입

으로 인해 총 수업시수가 감소되는 상황에서 내용과 탐

구 모두를 강화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교육 개선 방안에 대한 집단 간 선호 차이는 추후 대

학과 고등학교 과학교육을 연계함에 있어 대학생이나 과

학교사뿐만 아니라 이공계 교수, 기술 산업 연구 분야 등

다양한 관련 집단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고등학교 과학 경험이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과학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고등학교 이수 과목, 대학

에서의 학점과 대학생 설문을 통해 알아본 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교과서에 제시된 과학 내용을 모두 가르

치지 않더라도 일부 주제에 대해서 한 달 이상 깊이 있게

다양한 접근을 통해 가르치는 깊이 위주 학습이 교과서

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가르치는 폭 위주 학습보다 대학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입시를 앞둔 우리

나라 고등학교 상황에서 깊이 위주 학습을 시도하기는

어렵겠으나, 폭과 깊이 중 무엇이 대학 학습에 효율적인

지에 대해 실증적인 국내 자료를 수집한다면 추후 과학

교육과정 개정 방향 결정에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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